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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냈다. 우리이제낭만

을이야기합시다 영화평

도 리콜이 되나요? 낯선

사람 나의충동구매 연대

기 등의책을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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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이런이야기는할수있다. 영화사조를알

면영화가좀더잘보이기시작한다. 영화도역사

다.여러혁명을거쳐진화해왔다.지금유럽의정

치를알기위해서는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등

을알아야한다. 지난 역사를 모르고지금 역사를

이해하는건가능한 일이아니다. 영화사조도그

렇다.이를테면 이탈리아네오리얼리즘은세트를

지어놓고조명을치고전문적인배우를캐스팅해

영화를만들던시대를바꿨다. 2차대전이후이탈

리아인의고통스러운현실을묘사하기위해감독

들은카메라를들고거리로나섰다.자연광을이용

하고비전문배우를고용해거리에서진짜인생을

담아내려했다.요즘에야이런방식의영화는흔하

다. 네오리얼리즘 이전에그런방식의영화는드

물었다.

수많은영화사조중에서도가장자주이야기되

는것이 누벨바그다.누벨바그는어려운단어가

아니다. 영어로 뉴 웨이브라는 뜻이다. 새로운

물결이다. 영화사에새로운 물결은 많았다. 이를

테면 조지루카스의 스타 워즈와스티븐스필버

그의 죠스도새로운물결이었다. 전례없는규모

의장르영화를만들어전국극장에동시에개봉하

는 블록버스터를 탄생시켰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영화를뉴웨이브라고부르진않는다.영화

의역사에있어서영화라는매체의성격을아예혁

명적으로바꿔버린사조는누벨바그가거의유일

하기때문이다. 다른 뉴 웨이브가나와도누벨바

그는영원히뉴웨이브로남을것이다. 21세기젊

은감독들이심심할때마다누벨바그타령을하는

이유다.

파격실험으로당시엔이단아평가

지금 한국 극장계는 다시 누벨 바그 열풍이다.

비포선라이즈 시리즈(1995~ 2013), 스쿨오브

락 (2003)과 보이후드 (2014)를 연출한리처드

링클레이터신작 누벨바그 (2025)가 상영중이

다. 지난해전세계 비평가와매체들이꼽은 최고

의영화리스트에서1위나2위를차지하고있는영

화다. 골든글로브 어워드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

다. 오스카 후보에서는 탈락했다. 오스카는 종종

이런실수를한다.프랑스어로만든미국영화라좀

애매하기도했을것이다.사실이영화는평론가로

서내가꼽은 2025년최고의영화이기도하다. 여

러분이평론가가꼽은베스트리스트같은걸선호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평론가들은

굳이어려운영화들을건져내어자기리스트에넣

는버릇이있다. 심지어영화사조명칭을그대로

딴 누벨바그라는영화라니, 당연히어렵고골치

아픈영화일거라지레짐작하는독자들도있을것

이다.그렇지않다. 누벨바그는어쩌면여러분이

올해극장에서볼 수 있는가장귀엽고웃기는코

미디영화다.

영화 누벨바그는 누벨바그라는사조를만들

어낸여러감독중하나인장뤽고다르가 네멋대

로해라 (1960)라는데뷔작을만든과정을그려낸

다. 1950년대프랑스에서는젊은영화평론가들이

직접영화를연출하기시작했다. 카이에뒤시네

마라는영화잡지에서영화평을쓰던젊은이들은

기존영화에불만을갖고있었다.할리우드나당대

프랑스영화들이문학작품이나각색해고루한영

화를만들고있다는불만이었다.당시대부분의영

화는세트에서정확한조명을쳐서스타들을기용

해만드는일종의문예영화에가까웠다.영

화 감독을 작가로 호칭하지도 않았다.

오늘날우리는자신의세계를투영해

영화를만드는감독을 작가라부른

다. 봉준호도작가고박찬욱도작

가고홍상수도작가다. 영화의 작가주의다. 작가

주의라는말을탄생시킨사람들이바로 1950년대

젊은프랑스평론가들이었다. 영화가문학이나미

술이나음악과다름없는예술의위치에올라선것

이이들 덕이라고말하는 것도큰과장은아닐 것

이다.

많은 젊은 평론가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직접

영화를만들기시작했다.끌로드샤브롤은 미남세

르주 (1958)로데뷔했다. 아녜스바르다는 라푸

앵트 쿠르트의 여행

(1955)으로데뷔했다. 홍상

수영화를거론할때항상등

장하는에릭로메르는 사자

자리 (1962)로데뷔했다.가

장큰성공을거둔것은독자

들도 이름은 분명 들어봤을

프랑수아트뤼포다. 그는자

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400번의구타 (1959)로데

뷔하자마자칸국제영화제에

서감독상을수상했다. 영화

계는 이들을 묶어 누벨 바

그라고부르기시작했다.

그들은 이탈리아네오리얼리즘의영향을받았

다.기존영화들이다루지않던영역을기존영화들

과는다른방식으로만들었다.비전문배우를고용

해야외에서즉흥적으로촬영을했다.찍은장면들

을자유롭게편집하는방식으로하고싶은이야기

를 관객에게 전달했다. 누벨 바그가 400번의 구

타로전세계적인주목을받기시작하자초조해진

남자가하나있었다.같은평론가들사이에서도성

격모나기로유명했던장뤽고다르라는남자였다.

그는친구트뤼포가먼저데뷔해찬사를듣는걸견

디다못해자기도얼른영화를한편만들어야겠다

고결심했다.그렇게시작된영화가누벨바그의대

표작이자여전히젊은감독과영화광들이참고하고

또참고하는 네멋대로해라다.

왕가위홍상수등 누벨바그의후예

리처드링클레이터의 누벨바그는그순간으로

우리를데려간다. 젊고야심차고거만하고초조한

천재가 네멋대로해라를찍는과정을마치그시

절영화처럼담아낸다. 네멋대로해라는경찰을

죽이고도주하던범죄자와파리에사는미국여성

의파국에이르는사랑을그리는영화다. 이런시

놉시스로는도저히알 수가없다. 장 뤽고다르는

이전영화들이하지않던모든기법을동원해영화

를만들었다.정해진시나리오는없었다.그날그날

각본을썼다.카메라가마구흔들리는핸드헬드기

법을 썼다. 종종 배우들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관객에게 말을 건넨다. 고다르는 점프컷이라는

걸거의창조했다.등장인물의위치나행동이전혀

부드럽게이어지지않는편집방식이바로점프컷

이다. 자, 여러분은이쯤에서이렇게 생각하고계

실것이다. 그런건이미다요즘영화나뮤직비디

오에서지겹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현대영화

에쓰이는대부분의기법이바로 네멋대로해라

에서시작됐다.

왕가위를한번생각해보시라. 그는사실장뤽

고다르의후예다.편집은마구점프하고튄다.내레

이션이마구삽입된다. 배우들에게정확한각본이

주어지는일도없다.핸드헬드때문에관객은종종

머리가아프다. 심지어왕가위는촬영장에서도인

터뷰에서도고다르처럼항상선글라스를낀다. 장

뤽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가 없었다면 우리는

왕가위의 중경삼림 (1994)과 해피 투게더

(1997)를볼수없었을것이다. 사실현대적인영

화자체를볼수없었을것이다. 홍상수역시누벨

바그의후예다.소시민들의별것없는일상과연애

를통해인간의본질에대한물음으로나아가는홍

상수의영화는에릭로메르라는누벨바그대가의

세계에큰빚을지고있다.프랑스비평가들이그를

한국의 에릭 로메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리처드링클레이터는영화 누벨바그를통해우

리가지금즐기는가장종합적인예술이하나의시

대를접고새로운시대를열어젖힌현장으로관객

을 데려간다.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사실 다 별거

아니었다. 고다르와젊은스태프들은그냥남들이

하지 않던 걸 해보고 싶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하던것과좀다른걸해보고싶었다. 그들은현장

에서싸우고욕하며 이딴게영화가되기나할까

라는의문으로하루하루촬영을해낸다.그들이만

드는무언가가영화의역사를통째로바꿀거라는

기대는전혀없이말이다.영화 누벨바그는그냥

그순간들을새롭게상상해담아낸다.지나칠정도

로귀여운방식으로말이다.지금한국극장가에는

고다르의 네멋대로해라도상영중이다.나는그

놈의누벨바그가뭔지도모르던독자여러분이이

재미있는사건을목격하시길바란다. 리처드링클

레이터의 누벨바그를 본후장뤽고다르의 네

멋대로해라를보면딱이다.영화역사의반세기가

눈앞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을 즐길 수 있을 것이

다.네멋대로보라.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김도훈의필름IN극장가 어게인누벨바그

NOUVELLEVAGUE

네멋대로해라

네멋대로봐라

다들또누벨바그이야기를하기시작했다.잘난척을시작했다.영화광들은원래좀잘난척을한다.내가영화광출신이라잘안다.영화광들은영화사

조에밝다. 뉴아메리칸시네마 이탈리아네오리얼리즘 같은사조들이다. 그런걸알아야영화를제대로볼수있냐고?그런일은없다. 좋은영화는

어떤사조를대표하고자시고상관없이마음을울릴줄안다. 이탈리아네오리얼리즘을알아야만비토리오데시카의 자전거도둑 (1948)이나페데리

코펠리니의 길 (1954)을보며눈물을흘릴수있는건아니다.역사에남은영화는그자체로훌륭하기때문에역사에남는다.영화는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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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026년1월29일목요일 기 획

3


